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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살려 주신다면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겠나이다.」

    서울에서 폭격을 받으면서 이 같은 절박한 기도의 생활을 하던 중 해군본부 군악대의 문관으로 채용되어 1・4

후퇴 때에 피아노와 책을 싣고 부산으로 피난을 간 뒤로 나는 작곡은 물론이고 작곡 발표회 개최, 합창단 지휘, 

한국 현대음악 학회 창립, 현대음악 감상회 개최, 작곡학 강좌 개최, 가곡집  『아흔아홉 양』 출판, 월례 성가독창

곡 발표회의 개최,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편찬 등등 수많은 일을 열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

혜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의 작곡 활동에 관한 것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울중앙방송국의 위촉인 국민가요  「싸우자 세우자」, 「상이 병사의 노래」와 공보처 위촉인  「통일 행진

곡」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을 작곡하였는데, 이 중에서  「통일 행진곡」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불리어졌다.

   둘째로 문교부 편수국의 위촉인 동요곡  「금강산」,  「어린이 노래」(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 같이 …),  「유

관순」,  「흥부 놀부」,  「쾌지나 칭칭」등 10수 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중에서  「흥부 놀부」와  「쾌지나 칭칭」은 민속

조 동요의 첫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셋째는 해군 군종감 정달빈 목사님의 위촉으로 성가 독창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 23편),  「피난처 있

으니」(시 46편) 등 5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단칸방에 피난 보따리를 풀어 놓

고 네 식구가 고생하며 살 때에 홀연히 영감이 떠올라 불과 3분간에 반주곡까지 완성시켰으며, 이 곡이 해군본

부 교회에서 초연되었을 때 연주자와 교인이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을 잊을 수 없다. (편집자 주: 이 곡의 

초연자인 부인 유경손의 증언에 의하면, 해군 LSD함정에서 초연했다고 했는데, 사실 둘 다 맞는 이야기이다. 당시 해

군 LSD 함정 내에 해군본부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적인 성가를 작곡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뼈저

리게 느끼게 된 것도 이때이다.

   넷째로 정인방 무용단의 위촉으로 발레곡  「처용무」를 작곡, 공연하였는데 이것은 오영진 극본의 4막 2장의 

대작인데다가 그때만 해도 표제음악적 작곡 기법이 서툴렀고 또한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시키기에 

매우 고심했었다.

    다섯째로  「교향곡 제1번」을 구상 중에 있었는데 물론 이 곡이 완성된 것은 1958년이나, 제2악장 '수난'과 제

3악장 '통곡'은 6・25사변을 주제로 한 것이고, 특히 제1악장  '여명'의 제1주제는 1・4 후퇴 직전 공습 하의 서울 

청파동에서 솜 이불을 뒤집어쓰고 가족과 함께 공포에 떨 때에 테마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제4악장 '환희'

는 조국 재건과 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송가인데 어쨌든 이 작품이 6・25 사변 중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역

사적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제 나의 작곡 활동을 회고해 보면서 나의 창작기를 스스로 3기로 나눠 보고 싶다.

    즉 제1기는 <42년~54년>으로서 음악학교 졸업 작품인  「현악 4중주곡」을 작곡했을 때부터 가곡  「달밤」, 「강  

건너간 노래」, 「접동새」 등과 성가 독창곡집  『다윗의 노래』를 작곡했던 때까지이며 말하자면 한국적인 것을 의식

적으로 추구하던 시절이다.

    제2기는 <55년~79년>으로서  「12음 기법에 의한 피아노 3중주곡」,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산조」를 작

곡했을 때부터 13편의 교향곡과 6편의 협주곡과 2편의 교성곡 등등을 작곡했던 때까지이며 한국적인 아이디어



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표출하기 위해 몸부림쳐 온 시절이다.

    제3기는 80년 이후가 될 것이니 내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 구태여 한국적인 것이나 현대적인 것에 구애받

지 않고 — 자유로이 실내악곡과 성곡을 작곡하는 한편  「화성학」, 「악식론」, 「작곡법」, 「대위법」 등 음악이론 총서

와  「한국의 양악 150년사」의 저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려 한다.

    6・25는 나를 거듭나게 했다. 이 구사일생의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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